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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상청-부산광역시-부산대학교  

부산지역 빌딩풍 피해 줄이기 위해 협력 나선다

□ 최근 태풍으로 부산 해안가 높은 건물 등에 발생했던 강풍 피해를 

줄이고자 기상청, 부산광역시, 부산대학교가 손잡고 부산 지역 현안인 

빌딩풍 대응을 위해 상호 협력에 나섰다. 

□ 기상청(청장 박광석)과 부산광역시(시장 권한대행 변성완) 그리고 부산대

학교(총장 차정인)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11월 13일 빌딩풍으로부터 

시민들의 안전과 재해 예방·대응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및 기술 협력을 

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(서면, 별도 협약식 없음)했다고 밝혔다. 

○ 기상청은 태풍이나 강풍 현상 때 이동식 관측차량을 이용하여 고층 빌딩 

주변 바람관측과 빌딩 주변의 강풍을 모의한 수치모델 결과 자료를 

제공하고, 

○ 부산대는 기상관측 장비의 관측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초고층 

빌딩 형태나 위치에 따른 빌딩풍을 해석하는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며,

○ 부산시는 향후 시민들에게 빌딩풍 위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

구축할 예정이다.

□ 박광석 기상청장은 “이번 상호 협력은 각 기관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

부산지역의 빌딩풍 피해 현안을 같이 해결하는데 의미가 크며, 

기상청은 이런 협력의 시너지효과를 높여 빌딩풍 피해를 줄이는 데 

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.” 라고 말하였다.


